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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
요금수납원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 중입니다.

- 자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요금수납원에게는 별도 대책 마련 - 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한국도로공사(사장 이강래)는 공공부문 비정규직

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(’17.7.20., 이하 “정부 가이드라인”) 에 따라

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□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파견·용역 비정규직 인력의 경우 조직성격 

및 규모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,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

직접고용·자회사 등 방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ㅇ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‘노·사 합의(’18.9.5일)’를 통해 자회사 

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였고, 전환 거부자에 대해서는 고용

안정 방안을 검토·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

□ 한국도로공사는 ‘노·사 합의(’18.9.5일)’에서 합의한 대로 자회사 전환을 

추진하되, 자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요금수납원은 기간제 근로자로

고용하는 등 고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조선일보, 6.10.월) >

◈ 수납원 정규직화 갈등 2년…勞勞 싸움장 된 톨게이트
- 도로공사가 자회사 만들어 톨게이트 직원 정규직 고용 나서자
노조선 “또 다른 외주업체일 뿐, 도공서 직접 채용해야” 반발

 이 보도 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
 도로정책과 서지웅 사무관(☎ 044-201-387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